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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서영 사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이 때에 학우님과 학우님의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학교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이 시행된지 벌써 6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학우님이 있는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의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없는 상황 가운데, 읽고 있던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들이 제게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려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홍해로 가는 사막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해서” 

사막쪽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가깝다고 거기로 가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이집트땅으로 공격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돌아가면 쉽게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힘들었겠지요. 일단, 머니까요. 당장은 험한 길이지만, 목적지인 

가나안땅까지 백성들이 무사히 가려면 차라리 사막쪽으로 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서, 가나안땅에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부분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실수를 감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아시고, 내가 헛점과 실수가 많다는 것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그분이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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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적이 끊긴 바닷가에 먼 바다로 가버렸던 프랑크톤이 

돌아오고, 멸종위기에 있던 바닷거북이 돌아와 알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대도시의 공기가 좋아지고 하늘도 쾌청해졌다고 

합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청명해진 도시 하늘에 펄럭이는 ‘Happy Earth 

Day’ 플랫카드는 이 지구가 지구인들에게 보낸 감사카드처럼 보였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7년째에는 땅이 쉬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한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땅도 혹사당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모두 폭주 

기관차처럼 살아가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셧다운되었습니다. 모두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지구 구석구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산과 바다에도 빗장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지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희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잠깐 쉬어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쉬지 못하고, 방향을 틀지 못하는 

나의 한계 상황에서, 내가 쉬면서 그분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 쉬어서 불안하시죠? 모든게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죠? 이러다가 계속 

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살아갈 기본 소득은 어떻하나? 사방이 막막하여,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개를 젖히고 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하늘이 보이실 겁니다. 거의 몇 십년만에 겨우 회복되어 살아난 맑고 청명한 

하늘이…. 그렇게 하늘을 살리신 하나님이 학우님을 살리실 것입니다.  

 

 
 


